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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응급현장에서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이루어진다면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환자의 예후를 
좋게 할 수 있는데도 대부분의 사고현장에서 응급
환자는 저산소증에 빠져 있거나, 저산소증이 발생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특별한 금기증이 없다
면 병원후송 전 사고현장에서 모든 환자에게 산소
를 투여하여야 한다11). 특히 계절에 관계없이 수영
장, 저수지, 해수욕장 등에서 각종 수상 스포츠와 
물놀이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물놀이 중
에 충동적인 행동과 실수로 인한 익사사고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응급현장에서 심폐소생술과 같은 기본소생술과 
함께 산소를 이용한 산소호흡 응급처치가 이루어지
는 경우 환자의 예후가 더 좋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
은 사람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교육
내용에는 생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조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4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
정하는 등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

력을 하고 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대상자]에 의거 구급차 등의 운전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학교보건법에 의한 보건교사, 도로교통법
에 의하여 도로교통 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
정된 경찰공무원, 산업보건안전법에 의한 안전․ 보
건에 관한 교육의 대상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에서 의료․ 구호 또는 안
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유선 및 도선사업
법에 의한 인명구조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
업에 종사하는 자 중 의료․ 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최초 반응자로 규정하고 이
들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대통령령 제 18390호 2005. 5. 24). 그러나 
최초반응자의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시 산소호흡 
응급처치와 관련된 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응급현장에 산소호흡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화된 교육의 부재로 인해 적극적인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응급현장에서 산소호흡 응급처치의 

필요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응급현장에서 신
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처치 방법으로 산소호흡 장
비를 활용할 수 있는 산소호흡 응급처치 교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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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발과 응급처치 교육의 표준화를 위한 기초 자
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체계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을 중심으로 산소호흡 응급처치에 대한 인식
도, 필요도, 중요도를 파악한다.

2) 응급처치를 할 때 산소요법과 관련된 국내 
관련 법령의 관련성과 적용기준을 분석하여 
응급의료 및 응급구조, 그리고 산소공급이 현
장에서 필요한 상황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도
록 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3) 응급처치를 할 때 산소공급을 위한 보다 효
과적인 지침과 절차를 통한 현장응급처치 교
육과정 개발 및 교과과정 선택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한다.

Ⅱ.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국내 응급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 비전문가
를 대상으로 하였다. 전문가집단 75명은 응급의 20
명, 1급 응급구조사 32명, 2급 응급구조사 23명을 
조사하였고, 비전문가집단 132명은 체육시설에서 
의료․ 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34명, 응급처치강사 21명, 스킨스쿠바강사 20명, 
수상인명구조원(lifeguard) 39명, 구급차 운전자 
18명, 총 207명을 대상으로 연구 시점에서 15일간 
설문조사 하였다.

2. 조사방법 및 내용
설문지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응급의학과 교

수 1인, 응급구조과 교수 2인, 1급 응급구조사 3인
의 전문가집단에게 자문을 받아 예비 설문지를 작
성한 후에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거쳐 설문
내용을 수정 보완한 후 실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설문조사는 연구자가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거
나, 이메일 및 우편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용 산소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공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집단과 응급현
장에서 활동하는 일반인 비전문가집단으로 분류하
였는데, 대상자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응급의학 의사 : 응급의학 전공의 1년차 이상
인 자

2) 1급 응급구조사, 2급 응급구조사 : 보건의료
인 국가자격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정
받은 자

4) 안전업무담당자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에서 의료․ 구
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일반응급처치 강사 : 대한적십자사 교육과정 
중 표준응급처치과정(12시간)을 마치고 강사
과정(50시간)의 교육을 수료한 자

6) 스킨스쿠바강사 : 스포츠 잠수교육을 주관할 
수 있는 주체로서 잠수이론과 실기를 통하여 
안전하게 교육하고 다이버 자격을 부여할 수 
있고 잠수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자

7) 수상인명구조원 : 해양경찰청 고시 2003-1호
(’03.10.29) 제 3조[인명구조에 관한 교육규
정], 제 4조[인명구조원 자격인정 수상레저활
동 관련단체 또는 기관]에 의한 5개 과정 30
시간 이상(①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기 ② 응
급처치 이론 및 실시 ③ 잠영, 잠수, 각종 영
법 ④ 익수자 수영구조, 생존수영 ⑤ 종합구
조실습)의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검정에 합격
한 자

8) 구급차 등의 운전자 : 소방, 병원, 산업체, 
민간 응급환자 이송업 등에서 긴급 구급차량
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3. 분석방법
자료 분석을 위해서 SPSS 10.0 통계 패키지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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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구  분 대상자 집단 계 χ2 p-값전문가 비전문가

성별
 

남
여

 53 (70.7)
 22 (29.3)

100 (75.8)
 32 (24.2)

153 (73.9)
 54 (26.1)

0.423
 

연령
 
 

30세 미만
30세~39세
40세~49세

 31 (41.3)
 32 (42.7)
 12 (16.0)

 64 (48.5)
 46 (34.8)
 22 (16.7)

 95 (45.9)
 78 (37.7)
 34 (16.4)

0.516
 
 

교육
수준
 

고졸이하
전문대졸
4년대학 이상

  8 (10.7)
 38 (50.7)
 29 (38.7)

 36 (27.3)
 63 (47.7)
 33 (25.0)

44 (21.3)
101(48.8)
 62 (32.0)

0.010
 
 

결혼
 

기혼
미혼

 46 (61.3)
 29 (38.7)

 61 (46.2)
 71 (53.8)

107 (51.7)
100 (48.3)

0.036
 

종교
 

유
무

 32 (42.7)
 43 (57.3)

 61 (46.2)
 71 (53.8)

 93 (44.9)
114 (55.1)

0.622
 

계 75 (100.0)
   (36.2)

132 (100.0)
   (63.8)

207 (100.0)
    (100.0)

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전문가집단과 비전문가집
단의 인구학적 특성,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에 
대한 인식도, 필요성, 중요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카이스퀘어 검정)을 실시하였고, 각 집단
별로 응급처치의 필요도와 중요도에 대한 느끼는 
정도의 대응적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대
응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Ⅲ.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은 남자가 
73.9%로 여자 26.1%보다 많았으나, 전문가와 비전
문가집단의 성별 구성비는 비슷하였다. 연령분포는 
30세 미만이 45.9%로 가장 많았으며, 30~39세가 
37.7%, 40~49세가 16.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
문가와 비전문가집단의 연령별 구성비는 비슷하였다.

교육수준은 전문대졸이 48.8%, 4년제대학 이상 
32.0%, 고졸이하 21.3%의 순이었고, 전문가집단은 
4년제대학 이상이 38.7%, 전문대졸 50.7%로 비전
문가집단의 25.0%, 47.7%에 비하여 학력이 높았다
(p=0.010). 결혼은 기혼 51.7%, 미혼 48.3%로 비
슷하였으나 전문가집단은 기혼이 61.3%로 비전문
가집단의 46.2%에 비하여 많았다(p=0.036).

종교가 없는 사람이 55.1%로 있는 사람 44.9%
보다 많았으며, 전문가와 비전문가집단의 종교유무
에 대한 구성비는 차이가 없었다(표 1).

2. 산소호흡 응급처치에 대한 인식도 분석
산소호흡 응급처치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응급상황에서 응급처치시 일반인이 산소호
흡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가?”라는 설문에 대해 전
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28.5%, “할 수 없다”는 
71.5%로 “할 수 없다”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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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응급현장에서 산소호흡 응급처치 필요도                                     단위 : 명(%)

구  분 대상자 집단 계 χ2 p-값†
전문가 비전문가

필  요
불필요

 72 ( 96.0)
  3 (  4.0)

121 ( 91.7)
 11 (  8.3)

193 ( 93.2)
 14 (  6.8)

0.267

계 75 (100.0) 132 (100.0) 207 (100.0)
† : Fisher's Eaxct test 실시

<표 2> 응급상황에서 산소호흡 응급처치에 대한 인식도                               단위 : 명(%)

구  분 대상자 집단 계 χ2 p-값전문가 비전문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29 ( 38.7)
46 ( 61.3)

 30 ( 22.1)
 102 ( 77.3)

 59 ( 28.5) 
 148 ( 71.5)

0.015
 

계 75 (100.0)  132 (100.0)  207 (100.0)

산소호흡 응급처치에 대한 인식도를 대상자의 
집단별로 보면 전문가집단은 “할 수 있다”고 답변
한 사람이 38.7%, 비전문가집단은 22.1%로 전문가
집단에서 비전문가집단에 비하여 높았다(p=0.015)
(표 2).

3. 산소호흡 응급처치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
응급현장에서 응급처치 할 때 산소호흡 응급처

치의 필요성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필요하다”는 
93.2%, “필요없다”는 6.8%로 “필요하다”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대상자의 집단별로 보면, 전문가집단에서는 “필
요하다”고 답변한 사람이 96.0%, “필요없다”고 답
변한 사람이 4.0%이었으며, 비전문가집단에서는 
“필요하다”고 답변한 사람이 91.7%, “필요없다”고 
답변한 사람이 8.3%로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다
(표 3).

4. 산소호흡 응급처치의 중요도
병원 전 사고현장에서도 산소호흡 응급처치의 

중요도에 대해 전체적으로 “중요하다”는 95.2%, 
“중요하지 않다”는 4.8%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월
등히 높았다.

대상자 집단별로 보면, 전문가집단은 “중요하다”

고 답변한 사람이 93.3%, “중요하지 않다”고 답변
한 사람이 6.7%이었으며, 비전문가집단에서는 “중
요하다”고 답변한 사람이 96.2%, “중요하지 않다”

고 답변한 사람이 3.8%로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
었다(표 4).

5. 대응분석법에 의한 집단간의 필요성과 중요
도의 관계

산소호흡기 사용의 인식 차이뿐만 아니라 필요
성과 중요도에 대하여 느끼는 정도가 전문가집단과 
비전문가집단에서 차이가 없지만 그 정도에 있어서 
대응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대
응분석방법을 실시하였다. 전문가집단과 비전문가
집단간에서 산소호흡 응급처치에 대한 개념적 차이
가 어느 정도인지를 산소사용 경험이 있는 집단에
게만 설문응답을 가지고 대응분석법으로 분석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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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응급현장에서 산소호흡 응급처치의 중요도                                    단위 : 명(%)

구  분 대상자 집단 계 χ2 p-값전문가 비전문가
중  요

중요않음
70 ( 93.3)
 5 (  6.7)

127 ( 96.2)
 5 (  3.8)

193 ( 95.2)
 10 (  4.8)

0.353
 

계 75 (100.0) 132 (100.0) 207 (100.0)

<표 5> 전문가집단에서의 산소호흡 응급처치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도의 관계            단위: 명(%)

구  분 O2 사용 경험 계 χ2 p-값†
필  요 불필요

중  요
중요않음

67 ( 93.1)
5 (  6.9)

3 ( 100)
0 (  0.0)

70 ( 93.3)
 5 (  6.7)

1.000

계 72 (100.0) 3 (100.0) 75 (100.0)
† : Fisher's Eaxct test 실시

<표 6> 비전문가집단에서의 산소호흡 응급처치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도의 관계           단위: 명(%)

구  분 O2 사용 경험 계 χ2 p-값†
필  요 불필요

중  요
중요않음

119 ( 98.3)
  2 (  1.7)

 8 ( 72.7)
 3 ( 27.3)

127 ( 96.2)
  5 (  3.8)

0.004
 

계 121 (100.0) 11 (100.0) 132 (100.0)
† : Fisher's Exact test 실시

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전문가
집단은 산소공급을 포함한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비전문가집단보다는 많이 받았다고 할 때 비전문가
집단보다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산소호흡 응급
처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고 있는 것
이다(표 5, 표 6).

표 5와 표 6, 그리고 그림 4에서 보듯이 전문가
집단과 비전문가집단의 중요도 및 필요도의 관계에
서 두 집단 모두 산소요법이 중요하며, 필요하다고 
강하게 인정하면서도 그 정도에 있어서 집단간의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전문가집단에서는 

중요도와 필요도의 의견 차이가 적은 반면에 비전
문가집단에서는 중요도와 필요도의 의견차이가 상
대적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남을 그림 1에서 알 수 
있다.

6. 산소호흡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응급사고 현장에서 산소호흡 제공에 대한 교육

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필요하다” 
98.1%, “필요없다” 1.9%로 “필요하다”는 비율이 월
등히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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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산소호흡 응급처치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                                 단위 : 명(%)

구  분 대상자 집단 합  계 χ2 p-값전문가 비전문가
있다
없다

53 ( 70.7)
22 ( 29.3)

 17 ( 12.9)
115 ( 87.1)

 70 ( 33.8)
 137 ( 66.2)

< 0.001
 

합  계 75 (100.0) 132 (100.0) 207 (100.0)

<그림 1> 대응분석을 이용한 산소호흡 응급처치 필요성과 중요도의 상호관계 비교

<표 7> 산소호흡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단위 : 명(%)

구  분 대상자 집단 계 χ2 p-값†
전문가 비전문가

필  요
불필요

74 ( 98.7)
 1 (  1.3)

129 ( 97.7)
  3 (  2.3)

203 ( 98.1)
  4 (  1.9)

1.000
 

합  계 75 (100.0) 132 (100.0) 207 (100.0)
† : Fisher's Exact test 실시

대상자의 집단별로 보면 전문가집단에 “필요하
다”고 답변한 사람이 98.7%, “필요없다”고 답변한 
사람이 1.3%이었으며, 비전문가집단에서는 “필요하
다”고 답변한 사람이 97.7%, “필요없다”고 답변한 
사람이 2.3%로 거의 비슷하였다(표 7).

7. 산소호흡 응급처치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여부

응급사고 현장에서 산소호흡 응급처치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가 33.8%, “경험이 없다”가 66.2%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집단별로 보면, 전문가집단에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이 70.7%, “교육
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변한 사람이 29.3%이었
으며, 비전문가집단에서는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
다”고 답변한 사람이 12.9%,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변한 사람이 87.1%로 전문가집단에서 
비전문가집단에 비하여 교육받은 경험이 높았다(p 
<0.001)(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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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향후 산소호흡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 희망 여부                               단위 : 명(%)

구  분 대상자 집단 합  계 χ2 p-값전문가 비전문가
희망함

희망안함
62 ( 82.7)
13 ( 17.3)

127 ( 96.2)
  5 (  3.8)

189 ( 91.3)
 18 (  8.7)

0.001

합  계 75 (100.0) 132 (100.0) 207 (100.0)

8. 향후 산소호흡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희
망여부

응급현장에서 산소호흡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것
에 대한 교육 희망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교육을 
희망한다”가 91.3%, “교육을 희망하지 않는다”가 
8.7%로 교육을 희망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대상자의 집단별로 보면, 전문가집단에서 “희망
한다”고 답변한 사람이 82.7%, “희망하지 않는다”

라고 답변한 사람이 17.3%이었으며, 비전문가집단
에서는 “희망한다”고 답변한 사람이 96.2%, “희망
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3.8%로 비전문가
집단에서 전문가집단에 비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사
람들이 많았다(표 9).

Ⅳ. 고  찰
응급현장에서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이루어진다면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환자의 예후를 
좋게 할 수 있다. 특히, 심정지시 생존율을 증가시
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심정지후 빠른 심폐소
생술의 시작이라 할 수 있으며, 이때 산소호흡 응
급처치를 실시하면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다. 그
러므로 심폐소생술 교육 시 일반인과 최초 반응자
를 대상으로 산소호흡 응급조치의 필요성에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야 한다.

효율적인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를 위한 119 

구급활동일지의 완성도 평가7), 119 구급대의 응급
처치 업무 및 제도개선 방안7), 김4)의 119 구급대를 
통해 내원한 응급환자의 분석 등에서도 현장 응급
처치의 가장 많은 빈도가 기도유지 및 산소흡입 처
치가 차지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산소호흡 응급처치에 대한 인식도 
분석결과 응급상황에서 응급처치 시 일반인이 산소
호흡 응급처치에 대한 인식도는 전문가집단과 비전
문가 집단 간 지식정도에 따라 실제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71.5%가 일반인은 
산소호흡 응급처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결과가 나왔
다. 표 3에서는 응급현장에서 응급처치 할 때 산소
호흡 응급처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필요하다”

는 응답자가 93.2%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이 모두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고현장에서의 산소호흡 응급처치의 중요도에 
대한 설문에서는 중요하다는 응답자가 95.2%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없이 모두 중요하다는 결과를 얻
었다. 또한 표 5와 표 6, 그리고 그림 1에서는 표 
3과 표 4에서 언급한 인식의 차이뿐만 아니라 필
요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느끼는 정도가 전문가집단
과 비전문가집단간의 차이는 없지만 그 정도에 있
어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대응분석 방법으로 
분석했다. 즉 전문가집단과 비전문가집단간의 산소
호흡 응급처치에 대한 개념적 차이가 어느 정도 인
지에 대하여 산소사용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
당되는 설문응답을 가지고 대응 분석한 결과 그 정
도 차이는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결과가 나왔다. 이
는 전문가집단은 산소공급을 포함한 응급처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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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을 비전문가집단보다 많이 받았다고 할 때, 
비전문가집단보다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산소
호흡 응급처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더욱더 인식하
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응급현장에서 산소호흡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여부를 질문한 내용에서 두 집단간의 차이
가 없이 응답자의 98.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응급현장에서 산소호흡 응급처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표 7>). 표 7에서 집단 간의 
모두가 산소호흡 제공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
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문가집단과 비전문가집단
간의 산소공급을 위한 교육을 받은 경험은 표 8에
서 보는바와 같이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그리고 24.3%가 전문가집단에서도 교육을 받은 경
험이 없다고 대답한 것은 산소호흡 응급처치 교육
의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
다. 또한 비전문가집단에서는 무려 86.4%나 산소
호흡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
하여 표준화된 산소호흡 응급처치 교육의 확대가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표 9에서의 응급현장에서 요구되는 산소호흡 응
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희망하는가란 설문에서는 전
문가집단도 82.7%가 희망하고 있었고, 비전문가집
단에서 96.2%가 교육 받기를 희망하여 산소호흡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실제적으로 응급현장에서 산소호흡 
응급처치의 필요성과 중요도, 요구도가 높게 나타
나는 것처럼 대한응급의학회지에서 발표한 연구결
과에서 병원 전 응급처치의 적절성 평가를 위해 
119구급대원이 기록한 구급일지를 응급의학 전문의
가 기록한 응급일지와 비교하여 평가한 내용을 보
면 여러 가지 응급처치 항목 중 산소공급에 대한 
처치 필요율 38.1%, 처치 시행률이 41.6%, 적절한 
처치율이 93.8%로 산소처치가 응급현장에서의 응
급처치 항목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3).

표 10에서의 응급현장에서 산소호흡 응급처치 
장비사용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지식정도를 보면 
전문가집단에서도 17.3%만이 안전관리상의 문제점

을 알고 있다고 하였고, 비전문가집단에서는 87.9%
가 모른다고 대답하여 산소호흡 응급처치 장비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역시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표 11에서의 응급현장에서 산소호흡 응급처치 장
비사용에 대한 교육경험 유무를 질문한 응답에서 
전문가는 70.7%가 교육 경험이 있었고, 비전문가집
단에서는 산소호흡 응급처치 장비사용에 대한 교육
경험이 87.1%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두 집단 간
의 산소호흡 응급처치 장비사용 교육의 경험차가 
현격히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문가집
단에서 29.3%가 산소호흡 응급처치 장비사용에 대
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변한 경우를 분석
해 볼 때 산소호흡 응급처치에 대한 별도의 교육과
정의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응급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할 때 산소호흡 응급

처치의 필요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응급처치 방법으로 산소호흡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산소호흡 응급처치 교육제
도의 개발이나 응급처치 교육의 표준화를 하기 위
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2005년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내 응급현장에서 활동하는 대상자 
중에서 전문가집단 75명과 비전문가집단 13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의 결과는 다
음과 같다.

1) 일반인이 의료용 산소호흡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인식도에서 전문가집단과 비
전문가집단간의 산소호흡 응급처치에 대한 
인식차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p<0.05).

2) 산소호흡 응급처치에 대한 필요성에서 전체 
93.2%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6.8%가 필요하
지 않다고 하여 두 집단 모두 매우 필요하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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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소호흡 응급처치에 대한 중요성에서 전체 
95.2%가 중요하다고 하였고, 4.8%가 중요하
지 않다고 하여 두 집단 모두 매우 중요하다
고 하였다.

4) 산소호흡 응급처치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
의 대응분석에서는 전문가집단과 비전문 집
단간의 인식차이가 있었다.

5) 산소호흡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서 
전체 98.1%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1.9%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 두 집단 모두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여러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응급
현장에서의 산소흡입에 대한 필요도와 중요성에 대
해서는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전문가집단이나 비전문가집단 모
두에서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었
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산소호흡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이 표준화와 단계별 교과과정이 모듈화가 
되어 있거나 단독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향후 응급현장에서 즉각적이고 효
율적인 응급처치 방법으로 산소호흡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산소호흡 응급처치 교육의 표준화와 모듈
화된 교육의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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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Necessity of Education on Medical Oxygen Respiration First Aid
Yong-Su Kang* ․ Jean-Man Jo* ․ Tae-Yong Lee**

I studied and analyzed current status about the necessity of Medical Oxygen Respiration First 
Aid when we perform first aid at emergency locations. As immediate and efficient first aid 
methods it is necessary to be able to use medical oxygen respiration equipments. I presented the 
basic data to develop and standardize education system on medical oxygen respiration first aid.

Among those who were working at emergency locations in Korea from September 15th, 2005 
to September 30th, 2005, I performed a survey on a professional group of 75 people and a 
non-professional group of 132 people.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re was difference between the professional group and the non-professional group on 

recognition about whether general public can perform medical oxygen respiration first aid(p<
0.05).

2) On the necessity of medical oxygen respiration first aid, 93.2% of the total answered it is 
necessary and 6.8% answered it is unnecessary, so both groups thought it is very necessary(p
>0.05).

3) On the importance of medical oxygen respiration first aid, 95.2% of the total answered it is 
important and 4.8% answered it is unimportant, so both groups thought it is very important(p
>0.05).

4) On correspondence on necessity and importance of medical oxygen respiration first aid, there 
was a difference in thoughts between the professional group and the non- professional 
group(p<0.05).

5) On the necessity of education on medical oxygen respiration first aid, 98.1% of the total 
answered it is necessary and 1.9% answered it is unnecessary, so both groups thought it is 
very necessary(p>0.05).

Key Words : Emergency Medical Respiration, Oxygenation, Oxygen Provider, Education of 
Oxygenation


